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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12일 문화유산국민신탁을 방문해 숭례문 복원에 써달라며 1만2천700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오민근 신탁 사무국장, 박소현 신탁 상임집행위원, 신연균 신탁 부이사장, 이민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남일 협의회 부회장, 오정선미 협의회 홍보부장) 2009.3.12 << 한민족센터 기사참조 >>

ghwang@yna.co.kr

< WBC의 생생 현장! 3210 + 무선인터넷키 >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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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協 숭례문복원 성금전달 

기사입력 2009-03-12 16:27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12일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유영규.이하 '신탁')을 방문해 숭례문 복원에 써달라며 1만2천700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와 관련해 준비차 방한한 NAKS의 이민노 회장은 이날 "성금은 14개 지부 산하에 있는 1천여개의 한국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미국으로 떠나는 이 회장은 "지난해 숭례문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동포가 마음 아파했다"며 "특히 NAKS 홈페이지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서로 나누며 도울 방법을 찾다가 성금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NAKS는 1달러라도 좋으니 자녀가 직접 성금을 내도록 해 모국의 문화재 복원에 참여하는 뿌듯함을 가지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성금은 지난해 마련됐지만 전달할 곳을 찾지 못해 미루다 이번에 신탁에 전달했다.

NAKS는 전달식에서 문화재 사랑과 보존을 위해 재미동포사회 특히 한글학교 교사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탁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글학교 연수 등에 강사를 파견해 교육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연균 신탁 부이사장은 "숭례문 화재 이후 재외동포로부터 문의와 기부가 끊이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동포가 보내온 성금은 모두 11억4천만원"이라고 소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NAKS의 성금 전달을 계기로 전 세계의 한글학교가 문화재 보존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글학교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NAKS 측에서 이 회장을 비롯해 남일 부회장과 오정선미 홍보부장, 신탁 측에서 신 부이사장과 박소현 상임집행위원, 오민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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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의 생생 현장! 3210 + 무선인터넷키 >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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